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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육기 고온에 따른 밀의 수량 및 품질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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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21세기 후반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약 5.9°C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(RCP8.5). 기

존의 연구에 의하면 밀은 기후온난화에 의해 수량과 품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. 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구배온실을 이용하여 고온조건에서 밀의 수량 및 품질 변화를 조사하였고 그 원인을 구명하

고자 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국립식량과학원 온도구배온실에서수 행되었다. 온도구배온실은 한방향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온실 안쪽으로 

들어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지도록 설계한 온실이다. 본 연구에서는 밀 파종일부터 수확일까지 온실 바깥에서 안쪽까지 

3°C차이가 나도록 설정하였다. 그러나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구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. 연구수행을 위해 2016년 

11월 7일, 11월 17일에 금강, 조중을 조파하였으며, 이 때 파종량은 14kg/10a였다. 생육기간 중 수분은 점적관수로 공급

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온도처리에 의한 온도구배는 11월 7일 파종한 금강 9.1∼11.7°C, 조중 8.5∼11.3°C이었으며 11월 17일 파종한 금강 

8.0∼11.0°C, 조중 8.0∼10.9°C였다. 이 때 출수소요일수는 11월 7일 파종한 금강 160∼153일(4/16∼4/9), 조중 158∼
146일(4/13∼4/2) 이었으며 11월 17일 파종한 금강 150∼143일(4/16∼4/9), 조중 148∼142일(4/14∼4/8)이었다. 등숙기

간은 11월 7일 파종한 금강 46∼41일, 조중 43∼40일 이었으며 11월 17일 파종한 금강 52∼40일, 조중 53∼41일 이었다. 

밀 수량은 11월 7일 파종한 금강 629.9∼432.3kg/10a, 조중 577.5∼427.6kg/10a이었으며 11월 17일 파종한 금강 655.7kg

∼595.3kg/10a, 조중 545.0∼605.4kg/10a였다. 천립중은 11월 7일 파종한 금강 52.5∼49.1g, 조중 40.1∼38.2g이었으며 

11월 17일 파종한 금강 52.1∼48.1g, 조중 39.7∼40.2g이었다. 면적당 이삭수는 11월 7일 파종한 금강 111∼55개/m2, 

조중 76∼61개/m2이었으며 11월 17일 파종한 금강 78∼69개/m2, 조중 79∼58개/m2이었다. 반면 수당립수는 모든 처리

에서 온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. 그리고 밀 종실의 단백질 함량은 11월 7일 파종한 금강 10.5∼15.2%, 조중 

9.9∼12.8%였으며 11월 17일 파종한 금강 10.1∼13.1%, 조중 10.6∼14.1%였다. 따라서 고온처리에 따른 수량감소는 

등숙기 고온에 따른 천립중 감소와 생육기간 단축에 의한 이삭수 감소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. 그리고 만파에 

따른 출수기 변동이 적고 만파 시 고온에 따른 수량 감소가 적었다. 다만, 11월 17일 파종한 조중은 고온처리 시 수량과 

천립중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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